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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12. 27.(수) 09:00 배포 2023.12.27.(수) 09:00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돋보기]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국민불편해소 1번지로 자리매김

- 직권조정 도입 및 조정위원 증원, 통신품질 현장측정으로 현장밀착형 조정 추진 
- 모바일 조정 서비스 개시 등 민생 최접점 정책 “박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는 올 한 해 동안 국민들의 

통신서비스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예방하며 실제 실거주지의 통신불편 사항을 

돌아보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19년 6월 발족하여 내년 출범 5년을 앞두고 있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로, 

누적 4천여 건(’23년 1,300여 건, 상담 1만여 건) 이상의 통신분쟁 사건을 처리

하면서 매년 해결률을 상승시키며 국민불편해소 1번지로 자리매김했다.

  ※ 통신분쟁조정 해결률 : (‘19.6.~’20년) 53% → (‘21년) 75.6% → (’22년) 82.9% → (‘23년) 90.0%(12.21. 기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수를 현행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23년 1월 공포, 7월 시행)

하여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졌고, 통신품질 분쟁 

사건의 경우 신청인 실거주지의 현장측정을 실시(23건)하여 통신품질 관련 

분쟁조정의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조정사례를 묶어 사례집

으로 매년 발간해 오고 있으며, ’22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조정사건 100선을 

홈페이지(www.tdrc.kr)에 게시하여 조정의 예측성을 높이고 ’23년 100선 

사례집도 내년 1월 중에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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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통신분쟁조정 신청부터 피신청인 답변서 및 처리현황 조회, 

분쟁조정 관련 서류(조정안 수락서, 의견진술서 등) 제출, 조정결과 확인까지 통신

분쟁조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통신

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지난 11월에는 출범 5주년을 앞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성과 진단과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점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서「제1차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민생 최접점의 법정기구로, 국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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